
스포츠동아는 ‘2020 코리
아스포츠진흥대상(KSA·
Korea Sports Awards)’ 후

보자를 공모합니다.
코리아스포츠진흥대상은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
는 우수 공헌자와 단체 등을 발굴 시상하기 위
해 지난해 처음 제정됐습니다.

스포츠동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대
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 상
은 ▲리더 ▲브랜드 ▲기업 ▲스포츠장비 및 시
설 ▲동호회 ▲생활체육 ▲영스포츠 ▲전통체
육 ▲기타 특별 분야에 걸쳐 공모합니다.

응모 자격은 스포츠 관련 ▲유공 체육인 ▲정
책 공헌자 ▲스포츠진흥 기업 또는 개인 ▲지
자체장 ▲생활스포츠 리더 ▲스포츠 용품사·브
랜드 ▲스포츠 프로그램 ▲스포츠 동호회 임직
원 및 후원자 등입니다.

후보자는 ▲응모신청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증 사본 첨부) ▲공적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개별 통보합
니다.여러분의많은관심과신청바랍니다.

뀫신청 마감: 2020년 10월 20일(화)
뀫접수: sol@donga.com
뀫시상식: 11월 11일 동아일보사 CC큐브
뀫문의: 코리아스포츠진흥대상 기획팀 (02-361-1616)

주최:스포츠동아 주관:스포엑스컴
후원: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대한민국’을응원합니다코리아스포츠진흥대상공모
스포츠 공헌 단체, 지자체, 동호회 등 시상
문화체육관광부 등 후원…10월 20일 마감

알립니다

꺎Ryu 덕분에 승리
이게바로에이스꺏

공격·수비실수에도홀로빛난류현진…값진시즌3승

외로운 싸움이었지
만, ‘코리안 몬스터’
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맞이하는 익숙한 상
황이었다.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은 3일
(한국시간) 말린스파크에서 열린 마이애
미 말린스와 원정경기에 선발등판해 6이
닝 5안타 2볼넷 8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
다. ‘에이스’의 역투를 앞세운 토론토가
2-1로 이겨 2연패에서 탈출했다.

이날 류현진은 과거 한화 이글스의 에이
스로 활약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팀원들의 주루사와 실책이 쏟아지는 가운
데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제 몫을
해냈다. 온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팀 승리
를 견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회를 4타자만 상대하며 무난하게 넘긴
류현진은 2회 위기를 맞았다. 선두타자 브
라이언 앤더슨에게 우전안타를 내줬는데,
높이 뜬공이 2루수 조나단 비야와 우익수
테오스카르 에르난데스 사이에 떨어졌다.

문제는 다음 상황이었다. 류현진은 후
속타자 코리 디커슨을 2루수 쪽 내야땅
볼로 유도했다. 충분히 병살로 연결할 수
있는 타구였지만, 2루수 비야가 2루 악송
구 실책을 저지르면서 무사 1·2루 핀치
가 찾아왔다.

실점 위기에 몰린 류현진은 특급 대처능
력을 보이며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무리했
다. 루이스 브린슨을 내야땅볼로 잡은 뒤
계속된 1사 2·3루 위기서 호르헤 알파로와
재즈 치스홈을 연속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후 류현진은 4회까지 순항했다. 체인
지업, 커브, 커터 등 명품 변화구로 타자들
의 헛스윙과 범타를 이끌었다. 5회 3연속
안타로 1실점했지만, 더 이상의 실점은 없

었다. 6회까지 99개의 공을 던지며 마운드
를 굳건히 지켰다.

빈약한 수비지원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
는 그에게 팀 타선마저 도움을 주지 못했
다. 주루사에 견제사(2번)까지 겹치며 에
이스의 어깨를 무겁게만 만들었다. 이날
경기에서 토론토 타선이 뽑아낸 점수는
2점에 불과했다.

토론토는 7회부터 필승조를 가동해 어
렵게 류현진의 승리를 지켜줬다. AJ 콜∼
라파엘 돌리스∼앤서니 배스가 각각 1이
닝 무실점으로 최종 2-1 승리를 완성했다.
류현진은 시즌 3승(1패)을 거뒀고, 평균자
책점 역시 2.92에서 2.72로 낮췄다.

경기 후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은 “오
늘은 류현진 덕분에 이긴 경기”라고 총평
했다. 이어 “동료들의 실수에도 아랑곳하
지 않고 자기 공을 던졌는데, 매우 뛰어났
다”며 “그게 바로 에이스”라고 극찬했다.

류현진 역시 본헤드 플레이를 범한 동
료들을 감싸며 에이스다운 면모를 이어
갔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야수들이 일
부러 아웃되려 한 게 아니다. 노력하다
상대팀 예측에 당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겼다. ▶ 관련기사 2면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마이애미전 6이닝 8K 1실점…연패 탈출견인
물방망이에주루·견제사등졸전속고군분투
체인지업 등 괴물투…평균자책점 2.72로 낮춰

▶ 토론토 류현진이 3일(한국시간) 말린스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원정경기에서 6이닝 5안타 2볼넷 8삼진 1실
점의 호투로 시즌 3승(1패)째를 따냈다. 통산 마이애미전 6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11의 강한 면모도 유지했
다. 힘차게 투구하고 있는 류현진. 마이애미(미 플로리다주) ｜ AP뉴시스

골프여왕서 꺋리치언니꺍로…예능계 종횡무진 누비는 박세리 전격 인터뷰 ▶ 12면

2020년 9월 4일 금요일
sportsdonga.com

-몬토요 토론토 감독


